
일본의 방적 기업 - 새로운 조류 속에서 원상 복권의 길로 

일본의 섬유 산업은 오래 지속되었던 엄동설한에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

호도 받지 못하며 알몸으로 노출되었던 시대의 시련을 겪은 끝에, 그 웅장하

였던 예전의 원상으로 복권(復權)하는 길을 말없이 걷고 있다. 마침내 쿼터 

프리(quota free) 시대가 도래하고 FTA(Free Trade Agreement)가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조류 속에서 일본의 모든 산업 중에서 섬유 산업의 진가가 새삼 평

가 받을 때가 다가왔음을 짐작케 한다. 

 ◎ 강력하였던 기간 산업으로의 복권 추진 

일본 경제산업성이 2003년 7월에 발표한 신섬유 비전에는 일본의 섬유 산

업에게 앞으로의 5년 간은, 말하자면 최후의 개혁 기간이 될 것이며, 2003년

을 「구조 개혁의 원년(元年)」으로 정하고 그 동안의 구조 개혁을 본격적이

면서도 집중적으로 반듯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섬유 산업의 종업원 수를 보면, 이 비전이 발표된 2003년에도 크게 감소하

였다. 2004년 9월에 발표된 일본 정부의 공업 통계에 의하면 2003년의 섬유 

공업과 의복ㆍ기타 섬유 제품 제조업의 합계 종업원 수는 50만명을 좀 웃돌

고 있는데, 이번과 동일하게 전체 사업소를 조사한 결과 2000년과 비교하면 

24%인 약 16만 명이나 줄은 것이 된다. 

1990년 이후로 더욱 심하게 된 종업원 수의 감소는, 중국의 값싼 섬유품의 

공세와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닥친 불황으로 소비가 부진하였기 때

문이다. 그와 같은 거친 파도 속에서 섬유 업계는 종업원을 삭감함으로써 노



동 생산성을 유지해 왔다. 1995년의 노동 생산성을 100으로 하고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사업소의 1명당 부가 가치액의 변동을 살펴보면, 섬유 공업과 

의복ㆍ기타 섬유 제품 제조업이 모두 증감을 거듭하면서도 언제나 100을 웃

돌고 있었다. 

일본의 섬유 업계는 이제까지 몸집을 줄임으로써 사업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강력한 기간 산업으로의 복권을 향하여, 섬

유 산업 내에 존재하는 약점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을 위하여 

남아있는 기간은 4년뿐이다. 방적을 비롯한 각 업계의 현시점에서의 도달할 

점과, 쿼터 프리 시대나 FTA 교섭 상황 등의 새로운 조류는 앞으로의 섬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포스트 쿼터는 일본에게 좋은 찬스 

1994년말까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는 다른 

MFA(Multinational Fiber Agreement)로 규정되어 있던 섬유 무역은, 세계 무역

의 제한량을 규정하는 GATT가 1995년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옮

겨지는 데 따라 신섬유 협정(ATC)으로 바뀌었다. 10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규제를 철폐할 취지로 제정된 ATC는 발효시에 정한 바와 같이 2004년말에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섬유 무역의 쿼터 폐지는, 원래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부터 특정국으로의 수출은 사실상 수량을 제한해 왔는데, 이 제한이 없어진

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가 중국을 더욱 수출 경쟁력이 강한 나라로 만들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섬유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세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WTO는 

2004년 여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과 인도의 수출 셰어(share)가 크게 높



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중국 등이 한층 더 두각을 들어내고 있는데 대하여, 벌써부터 반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규제가 일찍이 풀린 품목 중 3개 품목은 2003

년 11월에 세이프 가드(safe guard)를 발동하였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2004

년 10월 12일에도 미국 섬유 제조업 단체가 미국 정부에게 새로운 중국제 

섬유품의 수입 제한을 발동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미국의 반응은 쿼터 프리 

상황에서의 세계 무역의 흐름과 이 흐름이 어떤 사태를 유발하는지를 명백

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섬유품의 수출이 단숨에 급증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미국의 반발과 같은 사례뿐

만이 아니고, 중국만의 독무대가 되면, 다른 나라로부터 국제적인 압력을 받

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신도 그런 가능성을 잘 알고 있어 중국의 

관계자는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침착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와는 달리 수입 제한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일본에게 쿼터 프리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일본의 섬유 업계에서는 “개발 도상국으로부터의 섬유품 수입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 제한 철폐는 오히려 우리의 수출에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실제로 포스트 쿼터(post-quota)를 주

시하면서, 일본계 기업은 제조 기반을 다시 정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

자하고 있다. 기술이 받혀주고 있는 상품력으로 자유 경쟁에서 승리를 거둘 

작정이다. 그 동안 끊임없이 압력을 받아 왔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의 제조 합판으로 기술을 이전해 온 일본 기업은, 해외 거점에 심어 놓은 기

술이 메이드 바이 저패니즈(made by Japanese)로서 세계의 고급품 시장에 뛰어



들 수 있게 되었다. 이제야 일본 기업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때가 왔다

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 정부 간의 FTA/EPA 교섭에 주목 

일본 정부는 2004년말까지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3국(타이, 필리핀, 말레이시아)과의 FTA의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였

으며, 한국과는 FTA 교섭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섬유 업계는 아세안 3국과의 FTA에 대한 교섭이, 일본의 산업계에

서 발 빠른 반응을 보였다. 각국 섬유 업계 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섬유 

FTA 연구회”를 만들고 2004년 6월 중순에는 3국의 업계와 합의에 도달하였

다. 

합의 사항은  ① 예외 품목 없이 관세 즉시 철폐  ② 원산지 규제에 관한 

기준의 2개 항으로 되어 있다. 원산지 기준은 WTO 룰(rule)에 의한 일반적인 

“관세 번호 변경 기준(CTH 2 프로세스 기준)”으로 합의하고 원산지로 인정하

려면 적어도 2개 공정 이상을 가공하거나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아세안 3국과의 업계 간 합의는 일본의 산업으로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며, 앞으로는 이 업계 간 합의가 정부 간

의 교섭에서 그대로 인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까닭은 농산물의 

교섭에서 관세율을 유지하려는 일본측과 수출을 늘리려는 아세안 3국과는 

이해가 대립하며, 이 대립으로 인하여 섬유 산업 간에 이룬 합의가 관세 즉

시 철폐 등의 사항에서 허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섬유 업계끼리의 합의가 정부 간의 교섭에서 채택이 안될 가능성

은 업계가 합의를 본 2004년 6월 중순부터 염려하던 것이다. “섬유 FTA 연구



회”에서는 다른 뒤늦은 사업에 이끌려서 섬유 업계끼리의 수준 높은 합의가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에

서도 혹독한 고난을 겪어 온 섬유 업계에서도 업계 간에 높은 수준의 합의

를 이루고 있으니, 뒤늦은 다른 산업에서는 섬유 업계의 뒤를 따르려는 움직

임이 생기고 있다. 그러므로 섬유 업계의 합의를 존중하며 교섭하겠다고 하

며 관(官)과 민(民)이 굳게 결속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도 관과 민의 호흡은 여전히 잘 맞추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제조산

업국에서는 업계 간의 합의는 견고한 베이스이므로 정부 간 교섭은 이를 바

탕으로 추진한다고 하며, 상대국의 업계도 각국의 정부에게 섬유 업계 간의 

합의 내용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 간의 교섭에서 섬유 업계끼리의 합의가 어긋날 가능성이 없

는 것은 아니다. 경제산업성은 제2차 고이즈미 내각의 연임이 결정된 상황에

서 타이와의 FTA 교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농업이나 공업을 포

함한 상태에서 패키지 문제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패키지로 검토하게 

되면 섬유의 업계 간 합의 사항이 희생이 되느냐 아니냐하는 것이 관심사로 

되고 있다. 

 ◎ 다음 세대의 일본 면 방적 - 선진국형 섬유 기업 지향 

일본 방적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회원사의 운전 가능 정방기는 2004년 9월

도에 130만추였다. 1989년에는 약 612만추였던 설비 규모가 불과 15년만에 

1/5를 좀 웃도는 정도로 줄었다. 일반적으로 경제 학자나 통계 전문가를 비

롯한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과연 일본의 면 방적에게는 미래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면 방적 

각사는 선진국형 섬유 산업을 창조해야 할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 고전해 온 면 방적 기업, 코스트 경쟁력이 가장 큰 애로 

방적을 비롯하여 섬유 산업이 그 동안 쇠퇴한 원인을 살펴보면, 일본 경제

의 불황도 쇠퇴 요인의 하나이지만, 역시 코스트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다. 일본 방적 협회에 의하면 2000년 가을의 세계 면 방적업

의 임금 수준은, 일본을 100으로 하였을 때, 이탈리아가 56.4, 미국이 54.6으

로 일본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일본 다음이고, 그 다음 수준은 대

만이 27.2, 한국이 20.4이며, 여기서 뚝 떨어져서 타이가 4.5, 말레이시아 4.3, 

중국 2.6, 인도 2.2, 파키스탄 1.4, 인도네시아 1.2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비

슷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일본의 임금 수준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 영국의 랑카샤(Lancashire) 지방이, 일본의 섬유 산업이 영국의 해외 

섬유 시장을 침식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겪다가 마침내 폐업하기에 이르렀는

데, 이번에는 일본이 중국의 중저가품의 대량 수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사

태가 되었다. 일본의 주요 면 방적 기업들이 일본 내 공장을 폐쇄하고, 인건

비가 싼 타이나 인도네시아, 중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긴 것은 필연적인 흐름

이었다. 

그런데 일본과 영국의 섬유 산업이 축소되는 변천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

다. 영국의 방직업이 1959년에 실시된 면업법(綿業法)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결국 부활하지 못하였는데, 일본의 면 방적은 정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 내 방적 생산 거점의 전략 

일본의 면 방적은 일본 내의 생산 거점에서는 개발 중시형의 차별화, 해외 



거점에서는 대량 생산형의 코스트 퍼포먼스의 두 가지 길을 가려는 자세가 

최근에 와서 더욱 분명해졌다. 

닛신보는 인도네시아의 니카와 텍스타일에서 2005년 6월까지 정방기 2만

추를 증설하였으며, 일본 내에서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품종 소로트 생산

을 강화하고 있다. 

후지보는 중국의 염색 가공 합판인 제성 후지보의료가 2004년 10월에 개

업식을 올렸다. 이 합판 상대인 산둥 상사집단(山東桑莎集團)과는 협력 체제

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 집단의 방적 공장에도 기술 지도를 하고 있어, 제성 

후지보도 이 공장으로부터 원사 공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수 실

의 생산 기술도 이식함으로써, 실에서부터의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

이 이 집단이 무라타(村田) 기계의 신예 보텍스(vortex) 2대를 도입 설치하는 

데 따라, 후지보도 도요하마 공장에 보텍스 시방기(試紡機)를 도입하였다. 그

리하여 일본에서 보텍스에 의한 원사를 개발하여 중국에서 본생산을 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내 생산 거점에서는 어느 기업이나 고객과의 공동 개발이 중요

하다는 자세를 지키고 있다. 각 방적 회사는 특정 고객용 전용사의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내 공장은 개발의 핵심 팀이라고 생각하는 경영층이 많

다. 하야이 얀 시스템(고객이 주문한 실을 빨리 개발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

한 신나이가이멘의 고마노 공장이나 “테크노 밀 B”를 가동하고 있는 도요보

의 이나미 공장과 같이 고객을 위한 특수 생산 시설을 어필하는 방적 기업

도 생기고 있다. 고객과의 유대가 밀접해진 것을 보이는 사례일 것이다. 

구라보는 5개 면 방직 공장이 각기 독자적인 소재를 개발하려는 일촌일품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최근에는 본사보다도 각 공장에서 고객과 상담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또한 염색 가공 공장도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구라보는 1994년에 도쿠시마 공장을 신설하였다. 총 투자액은 145억엔이었으

며, 섬유 업계로서는 20세기 최후의 일본 내 대형 투자라고도 하였는데, 당

초에는 너무 크다는 의문의 소리도 많았으나, 구라보는 그 투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구라보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유니치카 텍스타일도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오사카센코(大阪染工)를 고객과 계속해서 안정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

여도 염색 가공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곤도 방적소는 큰 방적 기업들의 차별화 노선과는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고품질의 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방침이다. 이 기본은 

일본 내나 해외나 모두 같다”고 하고 공장을 최대한으로 무인화함으로써 사

람 수를 줄여 코스트를 삭감하고 있다. 2004년 3월말에 도요하시 공장, 하마

마쓰 제3공장의 링 정방기의 운전을 중지함으로써, 총 방적 추수 중 30%가 

삭감되어 24만추만을 가동하고 있다. 따라서 남아있는 공장은 원면 투입부터 

방적을 거쳐 창고 반입에 이르기까지 자동화된 로봇 공장만이 가동되고 있

다. 공장을 완전히 하이테크화하는 것도 역시 일본의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

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새로운 유통 문제 - 일본 내외 생산 거점의 연동 

방적에게 새로 떠오른 문제는 유통이다. 일본의 섬유 업계에 있어서 좀 전

의 다단계 분업 체제에 의한 리스크 헤지(risk hedge)가 무너져 버린 지금에 

와서, 섬유 업계는 유통 업태를 의식하여, 원사를 생산하는 상류로부터 제품

을 생산하는 하류까지 직접 책임지고 개입하거나 경영하기도 하고, 또는 일

관형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은 면 방적 기업마다 소재 생산에서 끝나지 않고, 제품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데, 각 공정의 생산 거점이 일본 내나 해외에까지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

어 그럴수록 유통 문제도 중요하게 된다. 

2004년 10월에 새로 설치된 다이와보의 국제개발부도 유통을 의식하여 만

들어졌다. 국제개발부의 설치 목적은 일본 내의 개발과 해외 생산 거점의 개

발을 연결시켜 질서 있게 같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개발뿐만 아니라, 물류 등

도 포함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데까지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도 분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생산 거점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낼 힘

이 있으면, 이 보다도 강한 것은 없을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만 

떠오르는 슬기나 묘안도 있을 수 있다. 

구라보는 개발력, 패션에의 대응력, 스피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 일본의 생산 거점도, 해외로부터의 값싼 코스트와 맞설 수 있는 경쟁

력을 가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생산 공장의 강점을 충분히 살

려나가면 선진국형 섬유 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자신을 보이고 있다. 

면 방적 각사 간에 일본 내 생산 거점에 대한 인식에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점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 면 방적 기업들은 일본 내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바로 메이커의 원점임을 재인식하고 있다. 

 ◎ 면 방적 기업의 글로벌 전략 추진 상황 

도요보는 2003년 2월에 3개 방직 공장의 가동을 중지하고, 현재는 이나미

와 뉴젠의 두 방적 공장과 직포ㆍ가공의 쇼가와 공장 등 3개 공장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닛신보도 2004년 7월에 하마마쓰 공장의 조업을 정지하였다. 

이외에도 2004년 11월에는 일본의 면사 시장에서 수입 면사와 어깨를 겨루



며 경쟁해 온 주요 면방의 하나인 즈즈키보(都築紡)가 “회사갱신법”을 신청

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또한 2004년 6월에는 구대방(九大紡)의 

하나였던 가네보가 천연 섬유 사업에서 전면 철수하기로 결정하여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일본 면 방적 설비는 지금도 감소되고 있다. 일본 방적협회 회원사의 보유 

정방기 추수는 1999년에 279만추이던 것이 2004년 8월에는 130만추를 좀 웃

돌고 있어, 5년 동안에 50% 이상이 줄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수의 감

소가 반드시 방적 회사의 사업 규모가 축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큰 방적 기업들은 일본 내 공장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상품의 생산을 해외 합판 회사로 옮겨, 사업을 계속하는 ‘글로벌 전

략’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에 이러한 다른 방적 기업의 전략을 신중하게 보

고만 있던 닛신보도 2000년 이후로는, 인도네시아나 중국의 합판 회사로 생

산 시설을 더 빠른 속도로 옮겨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설비 축소의 대세에 역행하려는 듯이, 일본 내에 생산 거

점을 갖고 있다는 강점을 정면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구라보는 

1993년에 하야시마 공장을 최후로 폐쇄하고는, 남은 5개의 일본 내 방적 공

장을 유지하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공장을 개발 체제의 중심으로 각 공장

의 특징이나 장기를 널리 고객들에게 알렸다. 이러한 시도는 다른 방적 기업

들도 주목할 정도의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봉제품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다이와보는 자신의 방적 공장에서 뽑

은 실로 생산한 봉제품의 OE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후지보도 

“BVD” 내의를 생산하여 국제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닛신보도 지금은 봉제품 



사업을 크게 늘리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